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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호에는 3A t echnology - based 강의를 소개했습니다. 이번 호에는 low - t ech 개별지도

방법을 소개합니다.

가끔 교수님께서 감탄할 정도로 특출 나게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. 시험 문

제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답을 한 자도 빼거나 더할 필요 없을 정도로 명

료하고 간결하게 써낸 시험 답안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기대 이상의 실력

이 기특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숙함에 기가 질리기도 합니다. 이런 우수한 학생은

개별지도가 필요합니다.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개별지도 방법은:

(1) 퀴즈나 시험에 어려운 문제를 추가로 내어 보너스 점수를 얻게 한다.

우수한 학생은 시험을 미리 끝내고 시험장을 떠나거나 시험지를 두 번 세 번씩 재검토하면

서 남은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. 시험장을 빨리 떠나는 학생이 있으면 다른 학생한테

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. 그래서 추가 문제를 내면 우수한 학생들은 남은 시간을 유

용하게 쓰게 될뿐더러 자신의 능력 한계까지 도전하는 "희열"을 느끼게 됩니다.

(3) 가끔 두 종류의 숙제 (평균 학생들을 위한 평범한 숙제와 우수한 학생을 겨냥한 도전적

인 숙제)를 출제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.

모든 학생들이 평범한 문제를 택하더라도 괜찮습니다. 우수한 학생들에게 좀 더 높은 목표

가 제시되었다는 점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. 우수한 학생들이 평균 기준에 만족하거나 자

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.

(3) 프로젝트의 주제나 범위를 학생과 상담해서 같이 정한다.

프로젝트의 주제나 범위를 교수님과 상담해서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미리 모든 학생들에게

줘야 편견이라는 "누명 '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대신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정할 경우

기대치가 올라간다는 조건을 미리 덧붙여서 극소수의 (우수한) 학생들만 선택하도록 유도하

셔야 합니다. 학생은 교수님과 상의해서 정한 프로젝트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보다 좋은



결과물을 준비하게 됩니다.

(4) 시험을 특별히 잘 본 소수의 학생에게 졸업 후 진로를 같이 고려해보자고 적은 메모를

시험지와 함께 건네준다.

학생은 교수님으로부터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

도록 자극을 받게 됩니다. 이런 학생은 스스로 발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약간의 격려를 주

기만 하면 됩니다.

이런 개별지도 방법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.

그러나 사실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정신적 여유는 더욱 더 없

습니다. 강의와 학생 수는 많고, 연구하랴, 잡무 보랴, 위원회 참석하랴. 요구 사항이 왜 그

리 정신없이 많은지...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잘 되지

않습니다.

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저는 다음 호에 소개될 세 번째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. 세 번째 방

법은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을 위한 방법이지만 우수한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

입니다.

< <잔소리 코너> >

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"콩나물 국밥" 테크닉이라고 합니다. 국물은 한 통속에서 꺼내되

국그릇에 양념은 따로 쳐서 각자 입맛에 맞는 맛을 내듯이 강의도 강의실에서는 학생들 평

균 수준에 맞추되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써서 약간의 개별지도가 가능토록 한다는 뜻이지

요.

< <편집 코너> >

시간을 조금 들이지만 개별지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위에 소개된 네 가지 방법 이외

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혹시 다른 방법을 아시거나 쓰시고 계십니까? 제게 알려주시

면 고맙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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